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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. 3. 13.(목)

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

석방지휘 불법성 강하게 규탄

-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 서면 제출해야 효력발생 … 

13일까지 제출되지 않아

- 기자회견, 문자 통해 즉시항고 포기 밝혔지만 오는 14일까지 항고기간 남아

□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은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

서 윤석열 피고인 석방지휘의 불법성을 강하게 규탄했다.

□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검

찰이 시행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석방지휘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”며 “신병

관리주체인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

않았다”고 강조했다.

□ 위원들은 또 “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다”면

서 “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

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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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□ 위원들은 검찰의 즉각적 즉시항고 또한 촉구했다.

□ 위원들은 “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기간이 오는 14일까지 남아있다고 

발언한 바 있다”며 “심우정 총장을 포함해 검찰 관계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혹은 

문자, 브리핑 방식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아직

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”고 역설했다.

□ 아울러 “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

있을 때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”며 “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

결정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”고 주장했다.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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